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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agra에 시알리스 “남자들은 …”
식약청, 48번째로 국내수입 허가 … 혈압강화 등 부작용 검증 거쳐야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릴리의 발기부전 치료제 <시알리스(Cialis)> 정을 전문의약품으로 수입 허가키로 

했다.

<시알리스>는 2002년 11월 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판 허가된 이후 유럽연합(EU) 15개국을 비롯해 오스

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, 싱가폴 등 35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한국은 48번째로 허가되는 것이다.

식약청은 <시알리스> 정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6년 동안 실시하고 오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

관련 규정이 고시된 후 판매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.

식약청은 2002년 4-10월 동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, 환자

의 85.4%가 발기 효과를 보 다고 발표했다.

식약청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해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혈압 강하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

험이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토록 했다.

<시알리스>는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중순 국내에서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예

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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